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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을 맞아 새로운 헤어 컬러로 변신하려는 사람들

이 있다. StyleM(stylem.mt.co.kr)이 가을의 톤 다운 의

상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트렌디한 염색 컬러를 소개

했다.

◈ 짙은 흑발, 이목구비를 또렷하게

가을을 앞두고 포털사

이트에는‘톤다운 염색’

을 검색하는 이들이 많

다. 이번 시즌에는 자연

스러운 갈색빛의 흑발이 

아닌 짙은 흑발,‘트루 블

랙’으로 염색해보자.

짙은 흑발은 이목구비

를 더욱 또렷해 보이게 

하는 효과가 있다. 밝은 

갈색 머리보다 어려 보이

는 효과도 있어 스타들

이 사랑하는 헤어 컬러이기도 하다.

단 블랙 염색은 이후 다른 색으로 염색할 때 탈색을 해

야할 수 있다. 헤어샵에서 염색을 할 때 가장 검은색에 

가까운 다크 브라운으로 요청하면 트루 블랙에 가까운 

색으로 염색이 가능하다. 물이 빠진 후에 자연스럽게 갈

색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블랙을 얼마나 유지할지에 따

라 방법을 선택한다.

◈ 플래티넘 헤어, 흰 피부를 더 밝게

밝은 백금발의 플래티넘 헤어는 흰 피부를 더욱 밝아 

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. 탈색을 여러 번 해야 나오는 

색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기 부담스러운 컬러이기도 

하다.

플래티넘 헤어를 연출했다면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색

을 평소보다 밝은 톤으로 고른다. 눈썹은 모발보다 살짝 

어두운 브라운으로 채워 그리면 자연스럽다. 컬러 렌즈

를 사용하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.

백금발은 밝은 회색에 

가까워 자칫 나이들어 

보일 수 있다. 완전히 채

도를 뺀 백금발 보다는 

살짝 노란 기운이 있는 

금색 헤어가 혈색을 살

린다.

립 컬러를 비비드한 핑

크 또는 레드로 고르는 

것도 팁이다. 볼에는 립 

컬러와 비슷한 계열의 제

품을 발라 얼굴 전체에 혈색이 돌도록 연출하자.

탈색한 모발에는 자연모발 보다 파스텔 톤 컬러를 입

히기 쉽다. 여름에 금발로 탈색했다면 마치 카메라 앱으

로 보정한 듯 은은한 뮤트 톤이나 컬러풀한 파스텔 톤 

헤어로 변화를 줘보자.

부분 염색으로 브라운 헤어에 블루나 핑크 톤을 더하

면 차분한 듯 신비롭다. 금발에는 네온 컬러의 염색이나 

헤어피스를 장식해 포인트를 줄 수 있다. 페스티벌이나 

클럽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룩을 연출할 수 있다.

◈ 빨간 머리, 주황빛 브라운으로 트렌디하게

2019 F/W 컬렉션 쇼 이

후 여러 매체들은‘레드 

헤어’가 트렌드를 이룰 

것이라고 보도했다. 여기

서 레드 헤어는 빨강이나 

와인빛보다는 오렌지 브

라운을 생각하면 맞다. 

일명‘진저 헤어’(Ginger 

hair, 적갈색 머리). 웜톤 

피부에 혈색을 주는 헤어 

색상이기도 하다.

오렌지빛을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다른 분위기의 브

라운 헤어를 연출할 수 있다.

올가을엔 무슨 색으로 염색할까?


